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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통산업의 지각변동

딜로이트 글로벌(Deloitte Global)이 발행한 “2019 소매 산업 글로벌 강자1)

(Global powers of retailing 2019)”를 보면 2017년 말 현재 글로벌 상위

10대 소매 기업(Global top 10 retailers) 현황과 2012년부터 2017년

5년까지의 연평균성장율을 가지고 선정한 가장 빠르게 성장한 50개 소매

기업(50 Fastest-growing retailers) 현황을 보면 유통산업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즉, 글로벌 상위 10대 소매 기업 현황을 보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의

경우 2017년 매출액이 USD 118,573 백만달러(한화 약 142조2))로서 전년에

비해 2계단 상승한 글로벌 4위를 기록하고 있고, 2017년 한 해의 성장률과 과거

5년간의 평균성장률을 보면 각각 25.3%와 18%로서 Top 10 업체 중 성장률이

가장 높고 유일하게 두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성장속도라면 아마도 2018년에는 월마트에 이어 세계 2순위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그림1. FY 2017 상위 10대 소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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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딜로이트 “2019 소매 산업 강자(Global Powers of Retailing 2019).”
2) 1USD = KRW1,200원을 단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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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FY 2012-2017 가장 빠르게 성장한 50개 소매 기업

또한, 가장 빠르게 성장한 50개 소매 기업 중 top 5 업체를 보면 2, 3, 4위

3개 업체가 전자상거래 업체임을 알 수 있고, 중국 업체가 2개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세계유통시장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백화점, 할인마트 및 슈퍼마켓

등의 전통마켓에서 온라인쇼핑 등의 새로운 마켓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유통산업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유통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한국의

유통산업은 각 나라의 특성에 기반한 소비 형태로 인해 일정 부분 한국기업만의

수요를 찾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경계가 무너진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글로벌

공룡기업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경우 상당부분 유통시장을

뺏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및 중국의 유통시장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2018년 소매판매액은 465조 규모이며 이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4조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100조 시대를 열었다. 또한,

최근 발표한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9년 2월의 경우 온라인쇼핑액은 전년

동월대비 16.4% 증가하였고, 온라인쇼핑액 중 모바일의 비중은 전년 동월대비

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쇼핑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 특히

음식서비스업은 전년 동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90.2%를 기록해

시장의 트렌드가 급속히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을 을 알 수 있다.

딜로이트 차이나(Deloitte China)의 연구자료에 따른 2018년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약 6조 달러(약 7천 2백조)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산층의

지속적인 증가와 도시화의 확대에 따라 과거 5년 간 약 8%이상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90년대 이후의 세대들이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95년생 이후 세대의 경우 약 64%가 매일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소비의 51%이상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80년대 이후 세대의 33%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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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경우 2045년에 노인인구가 약 3억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18년 중 노인들의 노화방지(anti-aging) 화장품 구매액이

전년대비 4.5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젊음과 건강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엄마의 75%가 유기농조제분유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으며 자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돈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성세대들의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2018년 중 온라인 소매 규모는 약 1.04조 달러(1천 100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약 6억 1천만 명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고, 2018년 11월

11일 광군제에는 전체 온라인 쇼핑 고객의 93.6%가 모바일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였고, 10억 개 물품의 평균 배송기간이 2.6일로 파악되고 있어 물류 인프라

또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닐슨 차이나(Nielsen Chin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 전세계

모바일 결제의 61%가 중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중국의 모바일 결제액은 미국의

11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세계에서 중국이 4차산업혁명에 따른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가장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유통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9년 2월 2일 기준 글로벌 TOP 10 시가총액 기업을

보면 1위는 물론 미국의 애플(8,143억 불)이지만 2017년 2월 2일과 비교할 때

중국의 텐센트(5,494억 불)는 14위에서 5위로, 알리바바(4,897억 불)는

13위에서 8위로 뛰어 올랐음을 알 수 있어 중국 IT기업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6,922억

불)의 경우도 전년도 5위에서 4위로 1계단 상승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2,831억 불)는 여전히 글로벌 Top 20에는 포함되고

있으나, 전년도 15위에서 18위로 밀려났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약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관련 기업들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 1월 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8년말 현재 4,988개의 AI 기업 중 미국이 2,039개, 중국이 1,040개로

미국이 41%, 중국이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6개로 절대적인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구 인력의 경우도 미국, 중국,

한국의 AI인재는 미국이 28,536명, 중국이 18,232, 한국이 2,664명으로

한국이 중국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중국 국무원, 중국 공업정보화부 및 중국베이징시 인민위원회 등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AI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지원하고 있다.

©  2019.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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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있는

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가치사슬(구축/유통/활용)내 시장형성이 미진하고

선진국과 인공지능 기술수준 격차도 커서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별 육성 전략과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정부가 AI기술 등에 대한 취약한 글로벌의

경쟁력 등을 인식하고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유용한 측면이 있으나,

데이터 관련 사업의 경우 2019년 예산이 1,440억, AI관련 사업의 경우

443억으로서 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 등 해외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투자만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투자규모를 보면

벤처투자금액은 3조4천249억원으로 2017년보다 1조446억원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년 대비 기업 수는 10.5%, 금액은 4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벤처투자가 과거보다 상당히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도 2017년 18.8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늘어났다.

상위 10개 사 중 유통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는 ㈜블랭크코퍼레이션

(미디어모바일 커머스 )에 303억 , ㈜스타일웨어 (패션 , 뷰티 SNS기반

쇼핑플랫폼)에 220억 등으로 파악되어 유통 산업에 대한 벤처 투자는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소벤쳐기업부가 발표한 내용은 등록된

벤처캐피탈의 투자만이 포함되어 있어, 2018년 11월 일본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투자한 20조 달러(한화 약 2조 2천오백억)와 같은 개별기업의 투자는 제외된

것이나, 작년 한해 쿠팡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외부

투자자의 조 단위의 투자는 없다.

이에 반해 중국의 센스타임(SenseTime)이라는 스타트업을 보면 2014년

설립된 이 회사는 핀테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의료 및 유통관련 AI를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 알리바바 및 테마섹 등으로부터 6억 불, 타이거글로벌 및

피델리티 등의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6억2천 불 그리고 2018년 9월에는

소프트뱅크로부터 회사 가치를 60억불로 평가 받고 10억 불의 투자를 받았다.

결국 중국 1개 스타트업이 투자 받은 규모가 한국의 벤처캐피탈 펀드 전체의

투자규모 보다도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센스타임은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매장 관리(store management)의

핵심인 안면인식기술을 바탕으로 적시의 통계(timely statistics), 지역적

분석(regional analysis), 고객 루트 도구(customer route tool)의 개발뿐 만

아니라 이러한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센스고(SenseGo) CRM이라는 고객관리

도구를 개발하여 유통업체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무인 점포 시스템의 핵심인

카메라 센싱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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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통 시장의 변화는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글로벌 IT기업과 더불어

센스타임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및

중국의 유통 관련 스타트업들은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지원과 대규모 투자금액을

기반으로 글로벌 유통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바, 한국 유통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다.

간편결제서비스와 텐센트의 유통산업 혁신

한국 산업은행에 따르면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e-Bay)의 페이팔

(Paypal)에서 시작된 간편결제서비스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국의 경우 2017년 중 전자결제규모가 약 98.7조 위안(한화 1경

6,700조원)이며 2018년 예상액은 약 165.9조 위안(원화 2.8경원)으로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미국의 8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2019년 3월에는 글로벌 금융 정보기술(IT) 기업 피델리티내셔널

인포메이션서비스(FIS)가 미국 최대 전자결제 시스템 업체 월드페이를 350억

달러(약 39조6000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월드페이는 온·오프라인

전자결제 기업으로 147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2017년 기준 거래액이 335억

달러(약 37조9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수는 최근

전자결제 시장에서 이루어진 인수합병 중 최대 규모로서 `현금 없는 사회’를

선점하기 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중 우리나라의 전자결제규모는 약 39조

9천억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나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와 비교할 경우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한국의 경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및

페이코 등 전자결제서비스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들의 난립은

회사별로 독자적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호 호환을 어렵게 하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거액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 있어 전자결제시장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소수 지배적인 사업자 중심으로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의 전자결제서비스 위챗페이를 운용하고 있는 텐센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1998년 설립된 텐센트는 Plant & Contents Group, Weixin

Group, Interactive entertainment group, Cloud & smart industry

group, Technology and engineering group 및 Corporate development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 국민의 98%가 텐센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텐센트 콘텐츠가 전체 온라인 소비시간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 절대적인 IT기업으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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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채팅 커뮤니케이션 툴인 위챗(WeChat)은 현재 가입자가 10억

5백만 명이고 중국 내 인터넷 트래픽의 34%를 차지하며 55%의 이용자가 하루

최소 90분 이상을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위챗은 단순한 채팅 앱이 아닌

미디어와 리테일을 접목한 통합된 생태계로 발전하였다. 즉, 텐센트 스마트

리테일(Tencent Smart Retail) 안에는 광고플랫폼인 텐센트 애즈(Tencent

Ads.), 온라인쇼핑 플랫폼인 미니 프로그램(Mini Program) 및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위챗 페이먼트(WeChat payment)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니

프로그램은 하루 이용객이 1억 7천만 명에 달하고 위챗 페이먼트는 하루

결제액이 6억 위안(1천억)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텐센트의 최종목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모든 것을 텐센트 플랫폼

안에서 구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유통기업들의 경우도 이러한

글로벌 유통 공룡과의 싸움이 멀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조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조 달러를 투자한 일본 소프트뱅크가 향후 쿠팡의 물류시스템

을 글로벌기업과 접목할 수 있다는 경고는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유통산업 혁신방향

기존 유통산업의 경쟁력은 입지, 상품, 사람 (place, product, people)

순서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기술과 데이터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 상품, 입지로 급격히 중요성이 변경되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의 중심이 급격히 이동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유통환경 하에서는 고객인 “사람 (people)”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주요 성공 요인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위해 리테일 파트너를

찾고 리테일 파트너와 수익을 공유했다면, 앞으로는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의

경계가 없어져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하며 마진을 100% 직접 향유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유통산업의 혁신은 가상현실(artifici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딥러닝(deep learn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과 더불어 더 스마트하고 혁신적으로 변할 것이며 소비자가

회사보다 더 똑똑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는 바,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필수가 될 것이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의 끝임 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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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관련 학과와

양성 기관을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출된 인재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중장기 인재 활용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 기업이나 대기업

등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인재가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거나,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및 기업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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